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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충남지사는�자신의�성추행�비리를�폭로한�피해자와�변호인에�대해� �

무고죄로�고소하여�입을�막으려는�부당한�정치공세를�즉각�중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현 충남지사) 캠프는 이달 26일 

양승조 지사의 강제추행 사실을 폭로한 피해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피해 여

성을 대리한 변호인까지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

찰에 고소하였다. 즉 양승조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자와 그를 대리하였을 뿐인 변호인까지 고소를 한 것이다.

이러한 적반하장의 행태는 임박한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모면하기 위한 부당한 정치

공세일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입을 막겠다는 2차 가해가 명백하다.

특히 한변은 변호사 출신인 양승조 지사 측에서 피해자의 변호인까지 고소함으로써 피해

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 및 변호사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부당하게 방해하려는 시도에 주목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이자 헌법 수호의 보루인 변호사 제도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변 법치수호센터는 양승조 지사에게 자신의 성추행 비리를 고소한 피해자 및 그 

변호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 등 일체의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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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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